
2021. 10월중 정례반상회 홍보자료 목록

《 홍보사항 》 ◦ 제5차 친환경농업 육성 5개년 계획 / 농림축산식품부

◦ 특성화고·마이스터고 포털 HIFIVE UCC 공모전 / 교육부 ◦ 10월 제철농산물 / 농림축산식품부

◦ 사이버 언어폭력 예방 캠페인 안내 / 교육부 ◦ 한우 경산우 비육지원사업 신청안내 / 농림축산식품부

◦ 2021 남북이산가족 실태조사 실시 / 통일부 ◦ 한우 경산우 비육지원사업 신청안내 / 산업통상자원부

◦ 6‧25전쟁 전후 적 지역에서 활동한 비정규군 공로자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
/ 국방부 ◦ 폭력 근절 및 피해자 지원센터 안내 / 여성가족부

◦ 병역생활 고충상담, 성폭력·군범죄 신고/상담

「국방헬프콜☎1303」
/ 국방부 ◦ 어업활동·어촌생활돌봄 지원 안내. / 해양수산부

◦ 30개월 이상 복무한 상등병 만기전역자의 특별진급을

위한 특별법 시행
/ 국방부 ◦ 청년법령 정비를 위한 일괄개정안 입법예고 홍보 / 법제처

◦ 주민등록번호 바꿀 수 있습니다!
/ 주민등록번호

변경위원회
◦ 어르신·외국인 대상 무료 결핵검진 받으세요! / 질병관리청

◦ 10월 국정홍보만화, 소상공인 손실보상 / 문화체육관광부 ◦ 독립유공자의 후손을 찾습니다 / 국가보훈처

◦ 10월 국정홍보만화

코로나19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 인과성 조사(평가) 과정 
/ 문화체육관광부 《 이달의 역사인물 》

◦ ‘문화누리카드’로 마음껏 문화를 누리세요! / 문화체육관광부 ◦ 11월의 독립운동가 홍만식·이상철·김봉학·이건석 선생 / 국가보훈처

◦ ‘문화누리카드’로 마음껏 문화를 누리세요!
/ 사행산업통합

감독위원회
◦ 11월의 6․25전쟁영웅 올리버 프린스 스미스 미국 해병대 소장 / 국가보훈처

◦ 가축전염병 특별 방역대책 / 농림축산식품부 ◦ 11월의 현충인물 ‘김형성 소방위’선정
/ 국가보훈처

국립대전현충원

◦ 공익직불금 준수사항 / 농림축산식품부 ◦ 11월의 호국인물 김상옥 의사 / 전쟁기념관



목록보기

특성화고·마이스터고 포털 HIFIVE UCC 공모전

(자료제공: 교육부 직업교육정책과  ☎ 044-203-6354)



목록보기

사이버 언어폭력 예방 캠페인 안내

(자료제공: 교육부 학교생활문화과  ☎ 044-203-6539)

□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유은혜)는 관계기관(7개 부처*, 6개 기관**)과

학생 사이버폭력 예방 및 대응 실무협의체를 지난 5월에 발족하고,
폭력없는 안전한 사회 문화 조성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 교육부·과학기술정보통신부·법무부·문화체육관광부·여성가족부·방송통신위원회·경찰청

   ** 한국교육학술정보원·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게임문화재단

○ 특히, 한글날을 계기로 소중한 우리 언어인 '한글'을 사이버 공간

에서도 바르게 사용하는 분위기를 확산하기 위해 정부-기업-언론이

참여하는 집중캠페인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 이에, 가정과 직장, 마을에서도 모든 시민들이 상대방을 존중하고 

배려하는 따뜻한 말로 언어폭력 없는 아름다운 사회 풍토를 확산

하는 데 적극 참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언어폭력 예방 포스터>



목록보기

｢2021 남북이산가족 실태조사｣ 실시

(자료제공: 통일부 이산가족과  ☎ 02-2100-5915)



목록보기

6‧25전쟁 전후 적 지역에서 활동한 비정규군 

공로자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

(자료제공: 국방부 인사기획관리과  ☎ 02-748-7171)

□ 6‧25전쟁 당시 특별한 희생을 했지만 외국군 소속이거나 정규군이

아닌 민간인 신분이라는 이유로 그 공로를 인정받지 못했던 

비정규군의 명예회복을 위한「6‧25전쟁 전후 적 지역에서 활동한

비정규군 공로자 보상에 관한 법률」이 시행됩니다.

□ 이에 해당되시는 분들과 유족께서는 꼭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위, 아래 여백: 15mm

○ 왼쪽, 오른쪽 여백: 20mm

○ 머리말․꼬리말: 10mm

  ※ 가급적 내용을 요약 작성하되 참고자료 필요시 내용별 1페이지 이내로 작성첨

부

※ 비정규군 공로자로 인정되는 분께는 1인당 1천만원을 초과하

지 않는 범위 내에서 공로금이 지급됩니다.

○ 시행일자 : '21. 10. 14.부(향후 2년간 신청서 접수)

○ 적용대상 : 1948년 8월 15일부터 1953년 7월 27일 기간 동안 다음 조직이나 

            부대에 소속되어 비정규전을 수행한 사람 또는 그 유족

* 미국 극동군사령부 주한연락처(KLO : Korea Liaison Office)
* 미군 8240부대(한국군 8250부대로 전환된 인원)
* 미국 극동공군사령부 첩보부대
* 미국 중앙정보국(Central Intelligence Agency) 첩보부대
* 비정규군 공로자 보상심의위원회에서 인정하는 조직 또는 부대

○ 신청 자격 : 비정규군 공로자 본인 또는 그 유족(배우자, 직계비속, 직계존속)

○ 신청 방법 : 공로금 지급 신청서 제출(국방부 민원실 1층, 비정규군 공로금 지급신청 접수처)

              우편(등기) 신청 가능(전화, 인터넷, 구술 불가)

* 신청서 : 국방부 홈페이지 비정규군 보상심의위원회에서 신청서 다운로드
(6‧25전쟁전후적지역에서활동한비정규군공로자보상에관한법률시행령제1호서식)

* 유족 신청시 유족임을 확인할 수 있는 가족관계증명서 등 제출

* 주소 :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태원로22 국방컨벤션 420호
비정규군 공로자 보상심의위원회(우편번호 : 04383)

○ 문의처 : 국방부 비정규군 공로자 보상심의위원회(☏ 02-6424-5505)

≪ 6‧25 비정규군 공로자 보상 신청 ≫



목록보기

병영생활 고충상담,병영생활 고충상담, 성폭력 ž성폭력 ž 군범죄 신고/상담군범죄 신고/상담

「「국 방 헬 프 콜 국 방 헬 프 콜 ☎☎  1 3 0 31 3 0 3」」

(자료제공: 국방부조사본부 ☎ 02-748-1973)



목록보기

30개월 이상 복무한 상등병 만기전역자의 

특별진급을 위한 특별법 시행

(자료제공: 국방부 인사기획관리과  ☎ 02-748-5128)

2001년 3월 31일까지 현역병으로 입영하여 30개월이상 의무복무하면서 국가를

위해 헌신하였으나 현재와 달리 당시 병장 공석 만큼 진급을 선발하는 제도로

인해 병장이 아닌 상등병으로 만기전역한 분들의 명예를 높여드리고자 병장 특별

진급 제도를 시행합니다.

해당되시는 분들과 유족분들께서는 꼭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시행일자 : '21. 10. 14.부

○ 적용대상 : '01. 3. 31.까지 현역병으로 입영하여 30개월 이상 현역으로 

의무복무를 마치고 전역당시 상등병인 사람(이하 상등병 만기전역자)

○ 신청 자격 : 상등병 만기전역자 본인 또는 그 유족* 

* 배우자(사실상 혼인관계 포함), 직계비속, 직계존속, 형제자매, 상등병만기전역자를 주로

부양 또는 양육한 사람

○ 신청 방법 : 국방부, 각 군 및 해병대사령부 민원실, 지방병무청 민원실 신청서 제출

국민신문고 인터넷(신청서 첨부) 신청 가능

* 신청서 : 각 지역별 지방병무청, 각 군 및 해병대사령부, 국방부 민원실 비치

(「30개월 이상 복무한 상등병 만기전역자의 특별진급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별지 제1호 서식)

* 유족 신청시 유족임을 확인할 수 있는 가족관계증명서 등 제출

○ 문의처 : (육군) ☏ 042 - 550 - 7461 (해군) ☏ 042 - 553 - 1234

            (공군) ☏ 042 - 552 - 1313 (해병대) ☏ 031 - 8012 - 3123

※ 특별진급이 결정되면 상등병 만기전역자의 병적상의 실제 계급을 전역일부로 

   병장으로 기록되며, 국립묘지에 안장되신 상등병 만기전역자이신 경우 희망할

   경우 묘비 등의 계급도 수정할 수 있습니다.



목록보기

주민등록번호 바꿀 수 있습니다!

(자료제공: 주민등록번호변경위원회 심사지원과 ☎ 044-205-6632~6)

○ 신청대상 : 주민등록번호 유출로 생명·신체, 재산에 피해를 입거나 

피해 우려가 있으신 분   ※ 보이스피싱, 신분도용, 가정폭력 등

○ 신청방법 : 주민등록지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신청

※ 주민등록번호변경위원회 누리집(www.rrncc.go.kr) 변경절차 안내 참조

○ 제출서류 : 주민등록번호 유출과 피해를 입증하는 자료   

※ 판결문, 사건사고사실확인원, 보호시설입소 확인서 등

http://www.rrncc.go.kr


목록보기

2021년 10월 국정홍보만화
- 소상공인 손실보상  -



목록보기

2021년 10월 국정홍보만화
- 코로나19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 인과성 조사(평가) 과정 -



목록보기

‘문화누리카드’로 마음껏 문화를 누리세요!

(자료제공: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정책과  ☎ 044-203-2516)

○ 신청대상 : 6세 이상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15.12.31. 이전 출생자)

○ 지원내용 : 전국 문화예술·관광·체육 관련 가맹점에서 이용 가능한 문화

누리카드 발급(1인당 연간 10만원 지원)

○ 발급기간 : 2021년 2월 1일부터 2021년 11월 30일까지

※ 주민등록주소지(시·군·구 기준) 예산 소진 시 발급이 조기 마감
됨

○ 사용기간 : 발급일로부터 2021년 12월 31일까지

○ 발급방법 : 가까운 주민센터 방문 또는 누리집·모바일앱으로 가능

※ 문화누리카드에 대해 더 자세히 알고 싶다면 문화누리카드 누리집

(www.mnuri.kr) 또는 고객지원센터(1544-3412)로 문의하세요!

구분 발급 방법

주민센터 가까운 주민센터 방문 후 신청서 제출

누리집

※ 만 14세 이상, 

본인인증수단 소지자만 가능

www.mnuri.kr 접속

▶ 상단의 [카드발급/잔액확인] 클릭

▶[카드발급(신규·재발급·재충전)] 선택

모바일앱

※ 만 14세 이상, 

본인인증수단 소지자만 가능

문화누리 모바일앱 다운로드

▶상단의 [카드발급/잔액확인] 클릭

▶[카드발급(신규·재발급·재충전)] 선택

< 주요 사용처 >

(도서) 서점, 온라인서점등 (교통수단) 기차(KTX, SRT, 무궁화호등), 시외·고속버스등
(영상) 영화관, 영상 콘텐츠 서비스(OTT) 등 (TV) 케이블TV, 위성방송
(체육용품) 체육사 및 체육용품점, 자전거 판매점 등
(관광지) 국립공원, 놀이공원, 아쿠아리움, 캠핑장, 야영장 등



목록보기

불법도박 금지 및 신고 안내

(자료제공: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조사홍보과  ☎02-3704-0554)



목록보기

가축전염병 특별 방역대책

(자료제공: 농림축산식품부 방역정책과  ☎ 044-201-2515)



목록보기



목록보기



목록보기

공익직불금 준수사항

(자료제공: 농림축산식품부 공익직불정책과  ☎ 044-201-1775)



목록보기

제5차 친환경농업 육성 5개년 계획

(자료제공: 농림축산식품부 친환경농업과  ☎ 044-201-2434)



목록보기



목록보기

10월 제철농산물

(자료제공: 농림축산식품부 식생활소비진흥과  ☎ 044-201-2272)



목록보기

한우 경산우 비육지원사업 신청안내

(자료제공: 농림축산식품부 축산경영과  ☎ 044-201-2333)

○ 사업배경: 한우 사육·도축 마릿수 증가로 코로나19가 진정될 경우 중장기

적으로 심각한 과잉으로 인한 가격하락이 우려되어 신규입식 

자제 및 조기 출하가 필요한 시기

○ 사업목적: 선제적 암소 비육·도축 지원으로 한우가격의 연착륙 유도

○ 사업규모: 1차(‘21~’22) 2만 마리

○ 지원대상: 신청 공고일(‘21.10.1.) 현재 40개월령 이하 한우 경산우를 6~12개

월 비육하여 출하·도축을 희망하는 농가

- 단, ’18년~‘20년 3년동안 송아지 생산이력이 없거나, 연평균 61마리 이상 

경산우를 출하한 농가는 지원대상에서 제외

○ 지원내용: 1마리당 18만원 지원

- 농가당 최대 40마리까지 지원하며, 지원금은 도축기간 종료(’22.9.30.) 후 지

급

- 후보씨수소 우수정액 유상공급(마리당 2Str) 인센티브도 제공

○ 신청기간: 2021년 10월 1일 ~ 11월 30일 (2개월)

○ 신청방법: 관내 지역축협

○ 문의: 관내 지역축협 또는 농협경제지주 축산지원부(02-2080-65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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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계급여 부양의무제 전면폐지로 에너지바우처 지원대상 확대

(자료제공: 산업통상자원부 자원안보정책과 ☎ 044-203-525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 중 노인, 장

애인 등 세대원 특성기준을 충족하는 세대는 에너지바우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아직 신청하지 않은 세대는 지금 바로 신청하세요!

* 2021년 10월부터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전면폐지로 소득·재산이
기준에 적합한 경우 생계급여 대상. 다만, 고소득·고재산(연소득 1억 원 또는 부동산 9억

원 초과) 부양의무자에대해서는 부양의무자 기준 지속 적용

* 2021년 1월 노인·한부모 대상 부양의무자 폐지(약 15만 7천) 및 2021년 10월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전면폐지(약 3만)로 전국약 18만 7천세대에너지바우처신규지원예상

<에너지바우처 신청대상 : 「소득기준」과 「세대원특성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세대>

구 분 내 용
소득기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

세 대 원
특성기준

주민등록표상의 수급자(본인) 또는 세대원이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
노 인 주민등록기준 1956.12.31.이전 출생자
영유아 주민등록기준 2015.01.01.이후 출생자
장애인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임산부 임신 중이거나 분만 후 6개월 미만인 여성
중증질환자, 희귀질환자, 중증난치질환자 국민건강보험법시행령에 따른
중증질환, 희귀질환, 중증난치질환을 가진 사람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별표3], [별표4], [별표4의 2] 참조
한부모가족, 소년소녀가정(가정위탁보호 아동 포함)

* 지원제외대상 : 보장시설 수급자, 세대원 모두가 3개월 이상 장기입원 중인 것이 확인된 수급자
* 다음의 경우, 겨울 바우처와 중복 지원 불가 :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라 ’21년 10월 이후 동절기
연료비를 지원받은 수급자, ’21년 등유나눔카드 또는 연탄쿠폰을 발급받은 자

○ 에너지바우처는 에너지 취약계층을 위해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등유, LPG,
연탄을 구입할 수 있도록 이용권을 지급하는 제도로 2021년 12월 31일까지 

주민등록상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으며, 복지로를 

통한 온라인 신청(online.bokjiro.go.kr)도 가능합니다.

○ 에너지바우처 지원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1인 세대 2인 세대 3인 세대 4인 이상 세대 지원내용 및 사용기간

여름 7,000원 10,000원 15,000원 15,000원
·요금차감(전기)

·2021년 7월 1일∼2021년 9월 30일까지 사용

겨울 89,500원 126,500원 155,500원 176,000원
·요금차감(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중 1개)
·국민행복카드(등유, LPG, 연탄, 전기, 도시가스)

·2021년 10월 6일∼2022년 4월 30일까지 사용

총 금액 96,500원 136,500원 170,500원 191,000원 ·총 지원금액으로 월별 지원금액 아님

* 여름 바우처 사용 후 잔액은 겨울 바우처로 사용할 수 있음
* 요금차감은 사용기간에 발행되는 고지서 기준, 국민행복카드는 사용기간에 카드 결제완료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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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에너지바우처 홍보자료

○ 문의 및 신청 : 주민등록상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복지로 온라인 신청 : online.bokjiro.go.kr

○ 에너지바우처 콜센터 : ☎1600-3190 / 홈페이지 : www.energyv.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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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력 근절 및 피해자 지원센터 안내

(자료제공: 여성가족부 홍보담당관  ☎ 02-2100-6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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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업활동·어촌생활돌봄 지원 안내

(자료제공: 해양수산부 소득복지과  ☎ 044-200-5466)



목록보기- 26 -

청년법령 정비를 위한 일괄개정안 입법예고 홍보

(자료제공: 법제처 대변인실  ☎ 044-200-6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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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르신·외국인 대상 무료 결핵검진 받으세요! 

(자료제공: 질병관리청 결핵정책과 ☎ 043-719-7920/7344)

□ 질병관리청에서 일반 인구에 비해 결핵 발생률이 높은 어르신과 외국인

(무자격체류자)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무료 결핵검진을 실시합니다!

○ 결핵은 기침, 대화 등을 통해 공기 중으로 감염되고 면역력이 약해지면 쉽

게 발생하는 질환으로, 결핵환자 2명 중 1명은 65세 이상 어르신입니다.

○ 이에, 의료기관 방문이 어려운 어르신과 외국인 노동자가 편리하게 결핵검진

을 받을 수 있도록 거주지로 검진차량이 직접 찾아갑니다.

* 검진 정보는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않으니 안심하고 검진을 받으시길 바랍니

다.

○ 결핵검진 참여를 원하는 마을은 가까운 보건소나 대한결핵협회로 문의하시

기 바랍니다. 많은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목록보기- 28 -

<찾아가는 결핵검진 사업 개요>

○ 검진대상 : 65세 이상 어르신 및 외국인(무자격체류자)

○ 검진방법

1) 이동검진 차량을 활용한 결핵검진 실시(검진결과 당일 통보)

* 거동이 불편하신 분 대상으로는 방문검사 실시

2) 결핵 유소견자 및 유증상자 대상으로 당일 가래 검사 실시

○ 준비물 : 신분증(외국인은 불필요)

○ 검진비용 : 무료

○ 문의처 : 가까운 보건소 또는 대한결핵협회(02-2085-0061/00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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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1 결핵검진 안내 홍보물(65세 이상 어르신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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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2 결핵검진 안내 홍보물(대국민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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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립유공자의 후손을 찾습니다

(자료제공: 국가보훈처 공훈관리과  ☎ 044-202-5781)

○ 누리집 접속방법

- 국가보훈처 누리집(www.mpva.go.kr) 메인화면 우측 <독립유공자의 후

손을 찾습니다> 클릭

(https://e-gonghun.mpva.go.kr 메인화면 오른쪽 상단 배너)

http://www.mpva.go.kr
https://e-gonghun.mpva.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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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11월의 독립운동가 홍만식·이상철·김봉학·이건석 선생

(자료제공 : 국가보훈처 공훈관리과 ☎ 044-202-5780)

  죽음으로 보여준 결기, 민족의 정신을 지키다

국가보훈처(처장 황기철)는 광복회, 독립기념관과 공동으로 홍만식(1842~1905),

이상철(1876~1905), 김봉학(1871~1905), 이건석(1852~1905)선생을 2021년 11월의 

독립운동가로 선정하였다.

홍만식, 이상철, 김봉학, 이건석 선생은 1905년 을사늑약이 체결되자 죽음으로 

부당함을 알리고 순국한 열사들이다.

1904년 2월 대한제국은 러일전쟁 이전 서울로 진군하여 주둔 중인 일본군의 

압박에 밀려 일본과 한일의정서(韓日議定書)를 체결했다. 그 결과 일본은 대한제

국의 국방과 재정에 대한 실권을 장악하고 국정 전반에 대한 간섭을 가해왔다.

이어 1905년 4월 8일 일본은 내각 회의에서 한국을 보호국으로 삼는 방침을 정

하였다. 11월 17일 저녁 이토 히로부미는 군대를 동원하여 경운궁의 각 문을 장

악하고 고종황제의 집무실인 수옥헌(漱玉軒)을 포위하고 조약 체결을 강요했다.

이토 히로부미가 주재한 대신회의에서 참정대신 한규설(韓圭卨), 탁지부대신 민

영기(閔泳綺), 법부대신 이하영(李夏榮) 등은 반대했으나 을사오적(박제순, 이지

용, 이근택, 이완용, 권중현)이 조약 체결을 찬성함으로써 11월 18일 새벽 2시경

에 을사늑약이 체결되었다.

을사늑약의 체결과 함께 우리민족의 반일운동은 거족적인 항일항쟁으로 발전

하였다. 수십 명의 군중이 조약 찬성자인 학부대신 이완용의 집에 돌입하여 불

을 질렀다. 이것은 인민들의 반일 열기가 치열함을 보여주는 상징적인 사건이었

다. 아울러 만약 우리민족의 의사에 반하는 늑약이 체결될 경우 반일운동이 거

세게 일어날 것임을 예고하는 것이었다.

11월 18일 아침 늑약이 체결되었다는 소식이 궐밖에 알려졌다. 학생과 교사들

은 등교를 포기하고 통곡하면서 귀가했고, 관료들은 업무를 전폐하고 상인들은 

철시하며 망국 조약 체결의 울분을 달랬다. 지방유생들은 서울로 올라와 조약 

폐기를 외치고 조약에 찬성한 5대신을 ‘나라를 팔아먹은 다섯 역적(賣國五賊)’이

라 매도하면서 처벌을 요구했다. 이로 인해 일본군은 군사를 파견하여 친일대신

들의 저택으로 가서 호위하도록 하였다.

을사늑약 체결 반대 열기가 고조되는 가운데 『황성신문』,『대한매일신보』

등 애국언론들의 보도는 우리민족의 항일운동을 증폭시켰다. 일본의 엄격한 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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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에 의하여 보도가 통제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언론기관은 반일운동의 선봉

에 나섰던 것이다.

을사늑약 직후라는 시기는 아직 대한제국이 국권을 완전히 상실한 시기는 아

니었기 때문에, 자결 순국 사례는 1910년 경술국치 이후의 자결 순국 사례보다 

많은 편은 아니다. 그러나 이때의 자결 순국자는 고관과 평민을 가릴 것 없이 

다양한 계층의 인사들이 포함되어 있었다는 점에서 주목할 만하다. 심지어 중국

인과 일본인 등 외국인까지 자결 순국에 가담한 이들도 있었다.

을사늑약 후 대한제국의 많은 애국지사들이 일제의 불의에 항거하기 위해 최

후의 방안으로 자기 자신의 목숨을 스스로 끊는 자결 순국의 방식을 택하였다.

이들이 택한 자결 순국은 자신의 소중한 생명을 초개와 같이 버리는 것이라는 

점에서 가장 강렬한 저항운동이었다.

홍만식의 본관은 남양(南陽). 자는 백헌(伯憲), 호는 호운(湖雲). 시호는 충정(忠

貞). 영의정을 지낸 홍순목(洪淳穆)의 아들이며 갑신정변의 주역인 홍영식(洪英

植)의 친형이다.

1884년 10월 동생 홍영식이 김옥균(金玉均)·박영효(朴泳孝) 등과 갑신정변을 

일으키다가 실패하여 청군에게 살해를 당하였다. 이때 아버지 홍순목은 자살을 

하였고, 그도 자살하려 했다가 부친의 권고에 따라 그만두었다. 이어 스스로 옥

에 나아가 투옥되었다가 이듬해 2월에 석방되었다.

갑신정변 이후 20년간 여주 시골집에서 세상을 등지고 살았다. 이때 동생 홍

영식이 역적으로 몰려 죽고 부친 홍순목이 자결한 것을 부끄럽게 여겨 마의를 

걸치고 짚자리에 앉아 죄인을 자처하며 나날을 보냈다. 그러던 차에 1905년 11

월 17일 을사늑약이 체결되었다는 소식을 전해들었다. 이에 “통분한 마음을 금

할 길 없다. 이제 나라일이 어찌할 수 없게 되었음을 직감하니 죄 많은 몸이 부

질없이 남은 목숨을 연장하여 오다가 오늘의 이런 일을 당하게 되었다. 이런 보

지 못할 일을 차마 보고 산다는 것은 금수도 못할 일이다”며 순국으로 일생을 

마감할 것을 결심하였다. 의관을 차려입고 부친의 묘소에 사별 인사를 드리고 

다시 돌아와 사당에 인사를 드린 후 아들에게 독약을 타서 올리라는 명을 내렸

다, 자식과 조카에게 굳은 의지를 말하고 아무 일 없는 듯이 단정히 앉아 약을 

삼키고 순국하였다. 순국일은 1905년 11월 28일이었다.

홍만식의 순국은 민영환의 순국보다 하루 이상 빨랐으며, 고관을 지낸 인사의 

순국으로서는 가장 이른 편에 속한다. 고종황제의 측근이자 인민의 지지를 받은 

유신파 민영환의 순국에 대해서는 언론이 며칠간 대서특필하여 추모하고 의기를 

칭찬하였다. 이에 반해 홍만식의 순국에 대해서는 기사가 드문 편이다. 이로 인

해 20여 년간 은거생활을 해온 홍만식의 순국은 고관중 가장 먼저 결행된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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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도 불구하고 언론과 민간의 주목을 크게 받지 못했다. 다만 홍만식의 순국기

사를 민영환의 그것보다 앞선 시기에 배치한 『매천야록』은 당시 인민들이 “홍

만식이 순국하자 그를 더욱 훌륭하게 여기며 슬퍼하였다”고 하였다.

고종황제는 홍만식의 순국에 대해 조서를 내렸다. 아울러 장례비용을 궁내부

(宮內府)로 하여금 넉넉하게 보내주도록 하고, 특별히 종1품 의정부 참정대신(參

政大臣)의 직함을 추증하라고 하였다.

정부는 1962년 홍만식의 공훈을 기려 건국훈장 독립장을 추서하였다.

이상철(李相哲)은 전라남도 영암군 출신으로 1876년에 이낙원(李樂源)의 아들

로 태어나 1904년 9월 학부 주사에 임명되었다. 학부 주사로 재직 중이던 1905

년 10월에 이근석(李根奭)에서 이상철로 개명하였다.

이상철은 을사늑약 이전부터 시사(時事)에 대해 비분강개함을 금치 못하고 있

었다. 그러던 차에 을사늑약이 체결되자 분통함을 이기지 못하고 밤늦게까지 통

곡을 그치지 않았다고 한다. 그러다가 민영환과 조병세가 자결 순국했다는 소식

이 들려오자 그들의 뒤를 이어 12월 3일 독약을 마시고 자결하였다.

고종황제는 “학부 주사 이상철이 충의와 울분이 격발하여 강개한 심정에 목숨

을 끊었다”며 그의 순국을 애도하였다. 이어 고종은 이상철의 뜻이 가엽고 그의 

절개가 가상하니 관(棺) 제작용 목재를 내려주고, 특별히 학부(學部) 협판(協辦)

에 추증토록 하고, 정문(旌門)을 세워주도록 하였다.

이상철이 순국할 당시 나이는 겨우 30세밖에 되지 않았다. 그에게 노모가 있

었으나 남은 자손이 없어, 지금은 그의 출생과 이력에 대하여 아무것도 밝히지 

못하고 있는 형편이다.

정부는 1962년 이상철의 공훈을 기려 건국훈장 독립장을 추서했다.

김봉학(金奉學)은 1871년 황해도 중북부에 위치한 황주군 청룡면에서 태어났

다. 성품이 순실하고 강직하여 위기를 만나면 목숨을 바쳐 절개를 지킬만한 곧

은 기질을 지니고 있었다고 한다. 황주군에서 신분이 낮은 처지였고 가세가 빈

곤한 편이었다. 그 때문에 평양으로 가서 군대에 들어가 평양진위대(平壤鎭衛隊)

제7대에서 근무하게 되었다. 그러다가 서울로 올라가 평양진위대 소속 징상대(徵

上隊)의 제3대대 2중대 3소대 상등병(上等兵)으로 복무하였다.

을사늑약이 체결되자 김봉학은 군인의 의무를 다하기 위해 자결 순국하기 이

전에 먼저 일제의 한국침략의 원흉인 이토 히로부미를 처단하려 하였다. 송상도

(宋相燾)의 『기려수필(騎驪隨筆)』에 의하면, 김봉학이 동지들과 모의하여 말하

기를 “나는 지금 궐문을 파수하고 있는데, 이토 히로부미가 조만간 반드시 궐문

에 이를 것이니, 이때를 기다려 반드시 그를 죽이려 합니다.”라고 하였다. 그러

나 뜻하지 않게 일이 누설되었고 김봉학은 체포를 면할 길이 없음을 알고 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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했다고 한다.

1905년 12월 4일 고종황제는 김봉학이 나라를 위한 근심과 울분을 이기지 못

하고 목숨을 바쳐 절개를 세웠음을 기특하게 여겼다. 이에 조령을 내려 그를 법

부 참서관(參書官)에 추증하고 정문(旌門)을 세워주는 특전을 베풀게 하였다.

12월 5일 오전 8시경 징상대 제3대대장 육군 참령 홍창걸(洪昌杰)과 제2중대장 

육군 보병 정위 김면조(金冕朝)를 비롯하여 위관과 병사 80여 명이 김봉학 장례

행렬을 따라갔다. 이들은 김봉학의 묘소 앞에서 제물을 차리고 술잔을 올리고 

축문을 읽으며 제사를 지냈다.

김봉학의 자결 순국 소식은 당시 신문에 보도되어 인민을 감격하게 하고 분기

하게 하였다. 1905년 12월 5일자 『대한매일신보』는 “병사가 순절하였다(兵士殉

節)”는 제목하에 김봉학이 순국하여 인민들에게 충의를 부식하고 군대에 모범을 

남겼다고 칭찬하였다.

군·관·민 합동의 김봉학 영결식은 다시 한번 민심을 격동시켰다. 장례식 이튿

날인 12월 6일 궐문의 파수병이 을사늑약 후에 외부대신에서 참정대신으로 승진

한 박제순을 총살하려 했으나 성공하지 못하였다. 이어 김봉학의 자결 순국에 

자극받은 군인 윤두병(尹斗炳)이 자결하는 사건도 있었다.

1906년 봄 김봉학의 유해를 다시 고향으로 이장하였다. 운구가 평양에 도착했

을 때 수만 명의 인파가 몰려 운구를 맞이했고, 성대하게 제물을 차리고 장례식

을 올렸다. 이때 격렬히 통곡하지 않는 이가 없었다고 한다. 이는 김봉학이 자기 

일신을 초개와 같이 버려 한국민의 애국심을 크게 신장시키는 위업을 이룩했음

을 보여주는 것이다.

정부는 1962년 김봉학의 공훈을 기려 건국훈장 독립장을 추서했다.

이건석(李建奭)은 본관은 전주(全州), 자는 한경(漢卿) 혹은 한경(漢京), 호는 성

석(醒石). 충청북도 영동군 황간면 황암리에서 태어났다.

1880년부터 1905년까지 고종에게 상소를 올리기 위한 소청(疏廳)을 여러 차례 

열어, 반개화(反開化)·반일(反日) 상소운동을 기조로 하는 국권수호운동을 벌였다.

을사늑약 이전인 1905년 10월경 이건석 등은 을사늑약 직전 고종황제의 만류

에도 불구하고 계속 상소운동을 전개하였다. 이들은 경운궁 대안문 앞에 엎드려 

일본과 조약을 체결해서는 안된다는 내용의 상소를 올리려 하였다. 결국 이들의 

상소문은 일본군의 방해로 비서원을 통해 고종에게 전달되지도 못하고 말았다.

일본군은 11월 16일 이석종·이건석을 비롯한 상소의 주모자 13인을 체포하여 투

옥시켰다.

이건석은 일본군사령부에 체포된 후 엄한 심문을 받았다. 당시 그는 일본군사

령부로부터 상소를 중지하고 을사늑약을 반대하는 거사를 포기하면 곧바로 석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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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켜 주겠다는 회유성 제안을 받았지만 끝내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러자 일본군

사령부는 죄가 없는 이건석을 6개월간이나 감금하였다. 유생들이 연명으로 석방

을 탄원했으나 이건석은 끝내 출옥하지 못하고 투옥생활을 하였다. 옥중에서 자

주 피를 토하였고 거의 목숨이 끊어질 듯하다가 소생하곤 하였다. 그러다가 

1906년 5월 10일 옥중에서 피를 토하고 순국하였다.

정부는 1963년 이건석의 공훈을 기려 건국훈장 독립장을 추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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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 】 관련 이미지 (출처 : 독립기념관, 국사편찬위원회)

홍만식 선생 가족 사진(왼쪽 2번째)
김봉학 선생의 순절 내용을 담은 일본

경찰보고서

이건석 선생 친필

※ 동 내용은 11월 이후에 대중에게 공개되어야 하므로, 사전에 지자체 홈페

이지, 지역신문 기사 등에 미리 게시되는 일이 없도록 협조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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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11월의 6․25전쟁영웅 올리버 프린스 스미스 미국 해병대 소장

(자료제공 : 국가보훈처 제대군인지원과 ☎044-202-5715)

국가보훈처는 올리버 프린스 스미스 미국 해병대 소장(1893.10.26. ~

1977.12.26.)를 ‘2021년 10월의 6‧25 전쟁영웅’으로 선정하였다.

• 올리버 프린스 스미스 소장은 미 해병대 소위로 임관, 제2차 세계

대전에 참전하였으며, 미 해병대 제1사단장으로 6·25전쟁에 참전하

였다. 인천상륙작전의 성공에 기여하였고, 장진호 전투에서 압도적인

중국군의 포위망을 뚫고 성공적으로 흥남까지 철수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였다.

□ 올리버 프린스 스미스 소장은 1893년 10월 26일 텍사스 주에서 태어

나 버클리대에서 원예와 관련된 학문을 전공하였다, 1917년 해병대 소

위로 임관, 제2차 세계대전에 참전하였으며, 1950년 7월 25일 미 해

병대 제1사단장으로 부임하여 6·25전쟁에 참전하였다.

 ㅇ 장진호의 서쪽을 따라 공격하였던 미 해병대 제1사단은 서부전선의 

미 제8군과 연결, 압록강까지 진출해 전쟁을 종결하겠다는 일념으로 

11월 27일 유담리까지 진격했다. 그러나 압도적으로 우세한 중국군

이 맹렬한 반격을 감행함으로써 미 해병대 제1사단은 퇴로가 차단

될 위기에 처했다. 그 후 중국군 3개 사단과 갑자기 밀어닥친 혹한 

그리고 험악한 지형을 극복하면서, 한편으로는 적과 싸우고 한편으

로는 외길로 뻗은 철수로를 개척하는 고된 역경을 겪게 되었다. 그 

같은 악전고투를 거듭하던 미 해병대 제1사단 예하 연대들은 12월 

초순, 하갈우리까지 철수함으로써 사단 전체가 집결할 수 있었다. 

ㅇ 하갈우리에 집결한 미 해병대 1사단은 남쪽의 고토리로 이어지는 

계곡을 돌파해야만 했다. 그 때 스미스 소장의 고민은 그 곳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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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결한 1만여명의 병력과 1,500여명의 피란민, 그리고 1천여대의 

차량을 비롯한 각종 전투장비의 철수문제였다. 그나마 다행인 것은 

철수 중 급속히 증가한 부상자를 하갈우리에 건설된 간이활주로를 

이용해 수송기편으로 후송할 수 있었던 것이다. 스미스 사단장은 

장병들에게 “우리 해병대는 후퇴하는 것이 아니라 단지 방향을 

바꾸어 공격하는 것이다”라고 강조하면서 장병들의 전투의지를 

고양시켰다.

 ㅇ 악전고투를 거듭하며 험난한 계곡을 극복하면서, 영하 30도의 혹독한 

추위와 2~3중으로 형성된 중국군의 포위망을 돌파함으로써 미 해병대 

제1사단의 철수작전은 2주일만에 종료되었다. 철수작전에서 미 

해병대 제1사단은 전사상자 2,621명이 발생하였는데 이들 중 

1,534명이 동상환자였다. 중국군 제9병단도 막대한 피해를 입어 4

개월 동안 함흥일대에서 부대를 정비한 후에 전투에 참가할 수 

있었다. 

 ㅇ 미 해병대 제1사단의 사단장으로 성공적인 철수작전에 결정적인 

역할을 하였고, 중국군의 함흥 진출을 2주일간 지연시킴으로써,

국군과 유엔군은 흥남으로 집결할 수 있는 시간을 얻게 되었으며,

곧이어 개시된 흥남철수작전이 가능하게 되었다.

올리버 프린스 스미스 미국 해병대 소장

(1893.10.26.~1977.12.26.)

상훈 : 미국 수훈십자훈장, 은성훈장 등

※ 동 내용은 11월 이후에 대중에게 공개되어야 하므로, 사전에 지자체 홈페

이지, 지역신문 기사 등에 미리 게시되는 일이 없도록 협조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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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11월의 현충인물‘김형성 소방위’선정

(자료제공: 국가보훈처 국립대전현충원 현충과  ☎ 042-820-7065)

◯ 국립대전현충원은 2021년 11월의 현충인물로 ‘김형성 소방위’를 선정했다.

◯ 김형성 소방위는 1969년 7월 전남 장흥에서 태어나 1992년 9월 30일 소방공무원으로 

임용되었다. 김형성 소방위는 주위 사람들에게는 따뜻하고 업무에 있어서는 

엄격한 모습으로 주위에 모범을 보이는 소방관이었다. 

◯ 2012년 12월 31일 고양시 구산동 문구류 제조 공장에서 큰 화재가 발생

했다. 소방차 등 소방장비 44대와 소방헬기 3대가 투입되었고 200명 가량의 

소방관이 출동했다. 김형성 소방위는 초임 소방관 두 명과 함께 화재 현장에 

투입되었다. 인화성 제품이 타면서 공장 내부는 매케한 연기가 가득했고, 

가건물이 붙어 있어서 화재 진압에 어려움을 겪었지만 김형성 소방관은 

최선을 다해 화재 진압에 힘썼다.

◯ 불길 한가운데서 진화작업을 하던 중 김형성 소방관은 순간 위급한 상황임을 

파악하고 후배 소방관들을 먼저 대피시켰다. 후배 소방관들이 빠져나간 

직후 천장이 내려 앉아, 김형성 소방관은 화재현장에서 빠져나오지 못했다. 

화재는 3시간 30분 만에 진화됐지만 김형성 소방관의 모습은 쉽게 찾을 

수 없었다. 화재 발생 7시간이 지난 후에야 김형성 소방관은 숨진 채 

발견되었다.

◯ 이에 정부는 김형성 소방관의 고귀한 희생과 공로를 인정하여 1계급 

특진과 함께 옥조근정훈장을 추서하고 국립대전현충원 소방공무원 묘역에 

안장하여 그 업적을 기리고 있다.

 붙임 사진 2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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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형성 소방위 묘소사진
(소방공무원 묘역 102호)

※ 동 내용은 11월 이후에 대중에게 공개되어야 하므로, 사전에 지자체 홈페

이지, 지역신문 기사 등에 미리 게시되는 일이 없도록 협조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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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의 호국인물 김상옥 의사

(자료제공: 전략기획부 기획홍보팀  ☎ 02-709-3103)

전쟁기념관은 11월의 호국인물로 김상옥 의사를 선정하였다.

김상옥 의사는 1889년 1월 5일 한성부 동부 건덕방 어의동(現 서울 종로구 효제동)

에서 태어났다. 동대문감리교회와 야학을 통해 신문물과 사상을 접하였고, 17세부터

국산품장려운동, ‘대한광복단’에 참가하는 등 독립운동에 참여했다.

1919년 만세운동이 일어나자 본격적으로 독립운동에 투신하였다. 1919년 4월에 동지

들과 ‘혁신단’을 조직하고『혁신공보(革新公報)』를 발행하여 시민들에게 배포했으며,

이듬해 한훈(韓焄), 김동순(金東淳) 등과 함께 암살단을 조직하여 사이토 마코토[齊蕂實]

총독 암살을 모의하였다.

1920년 10월에는 중국으로 떠나 의열단에 가입하였다. 1921년 7월 국내로 잠입해

지명 수배된 상황 속에서도 군자금 모금 활동을 전개했다. 1922년 11월, 사이토 총독

암살을 위해 안홍한(安弘翰) 등과 국내로 잠입했으나 여의치 않자 목표를 ‘종로경찰

서’로 변경하고 1923년 1월 12일 밤, 종로경찰서에 폭탄을 던졌다(종로경찰서 투탄

의거). 의거 후 경성부 삼판통(現 서울 용산구 후암동)의 매부 고봉근의 집으로 몸을

숨겼지만 결국 발각되었다. 김상옥 의사는 총격전 속에서 종로경찰서 형사부장 다무

라[田村長七] 등을 사살하고 포위망을 벗어나 피신하였다. 그러나 1923년 1월 22일

새벽, 일본 경찰은 1천여 명의 병력을 동원하여 효제동(독립운동가 이혜수의 집)에

은거하고 있던 김상옥 의사를 포위하였다. 김상옥 의사는 지붕과 담장을 넘나들며

일본 군경과 3시간 동안 총격전을 벌이며 15명 이상을 사살했지만, 총알이 다 떨어

지자 ‘대한 독립 만세’를 외치며 남은 한발로 자결하였다. 김상옥 의사의 시신은 유족

에게 인계되어 27일 오후 고양군 숭인면 이문동(現 서울 동대문구 이문동) 뒷산에

안장되었다.

정부는 김상옥 의사의 공훈을 기려 1962년 건국공로훈장 복장(現 건국훈장 대통

령장)을 추서했다. 1966년에는 국립묘지 애국지사 묘역(現 국립서울현충원 독립유

공자 묘역)에 안장되었다. 당시 종로경찰서가 있던 곳(現 종각역 8번 출구 앞 보도)

에는 ‘김상옥 의거 터’ 표석이, 삼판통 고봉근의 집이 있던 곳(現 서울 용산구 후암로

28바길 5)에는 ‘김상옥 의사 항거 터’ 안내판이, 종로구 혜화동 마로니에 공원에는

‘김상옥 열사의 상’이, 효제초등학교에는 그의 어록을 새긴 비석이 세워져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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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1 김상옥 의사 존영

출처: 김상옥의사기념사업회

※ 동 내용은 11월 이후에 대중에게 공개되어야 하므로, 사전에 지자체 홈페

이지, 지역신문 기사 등에 미리 게시되는 일이 없도록 협조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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